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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지역 논 재배 당 대체 작물의 생산성 및 품질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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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국내 설탕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작물의 발굴이 필요하다. 단수수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 및 농경지가 

협소한 국가에서 자급 가능한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생육기간이 짧아서 타 작물과 작부체계가 유리하다. 국내 무안재래 단수

수는 14.5 Brix로 자당과 시럽의 제조 및 당을 발효 후 알코올 생산도 가능하다. 따라서 본 연구는 무안재래의 전주지역 논 재배 

가능성 검토를 위해 작물의 생산성 및 당 농도는 품질을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.

[재료 및 방법]
단수수 1종(무안재래)을 전라북도 전주시 논 토양에서 재배하였다. 파종은 5월 상순에 실시하였으며 파종방법은 1조식

(60×20cm)로 흑색 멀칭 후 2립 점파하여 이루어졌다.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출수기, 간장, 수장, 병해정도, 수량, 당도 등 생육 

및 품질 특성이다. 또한 출수 후 생육 일 수에 따른 단수수 당도 및 생육특성을 조사하여 적정 수확시기를 조사하고자 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전주 논재배에서 단수수는 파종(5월 8일) 후 8일째인 5월 16일 출현하였으며, 출수기는 7월 29일로 출현 후 74일이 소요됐다. 
단수수 수확은 출수 후 45일에 이루어졌다. 이때의 생체 수량은 4,225 kg/10a 이었으며, 개체 당도는 5.4 Brix, 착즙액 전체 당

도는 8.9 Brix, 착즙량은 129 ml/주 이었다. 출수 후 생육 일 수에 따른 단수수 당도는 출수 후 15일에 7.4 Brix로 가장 높았으며, 
출수 후 25일에는 2.9 Brix로 낮았다가 35일에는 4.7 Brix로 다시 높아져 출수 후 50일까지 비슷한 당도를 유지하였다. 단수수

는 줄기에 품종에 따라 7~18 Brix의 당을 함유하고 있으며, 이삭이 나온 후 40~45일 경에 수확하는 것이 당수량이 많다고 보고

되어있다. 그러나 전주 논재배에서 단수수의 당도는 8.9 Brix로 낮은 농도를 보였으며, 생체 수량도 단수수 ‘초롱’ 품종(4,694 
kg/10a)의 90% 밖에 미치지 못했다. 이것은 전주 논재배의 경우 여름철 집중 강우 및 배수 불량으로 생육이 불량하고 당 생산 

및 전환도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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